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헨리 데이비드 소로, 

에밀리 디킨슨부터 

빌 커닝햄까지

자기 삶을 주도한 

독신자들에게 배우는 

온전한 고독의 기쁨

몇 달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경험한 지금, 고독을 삶의 방식으로 간주하는 것

은 큰 주문이 될 수 있다. 그러나 존슨은 에밀리 디킨슨부터 빌 커닝햄에 이르기

까지 십여 인물의 역사적 사례를 들어 예술가들이 영감의 원천과 더 가까이 살

기 위해 강제적 사교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지켜 왔는지 밝힌다. 캐서린 

휴즈는 뉴욕타임즈 사설에 “서정적이고 세밀하게 논증하는 이 책에서 존슨은 외

로움과는 너무나 다른, 사실 그 정반대인 ‘혼자 있는 것’이 창조적 삶에 절대적으

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.”고 썼다.

_뉴욕타임스

고독이라는 주제에 대한 유연하고 관대한 접근. 사려 깊은 탐구.

_월스트리트저널

나는 펜톤 존슨의 감성을 사랑한다. 그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, 고독을 우리

의 가장 깊고 강력한 창조성의 원천으로 재발견하는 것은 혼자가 아닌 사람들에

게도 기쁨이자 위안이다.

_《콰이어트》 저자, 수전 케인

자아, 공동체, 가정에 대한 새로운 비전. 정직하고 근사하게 쓰인 이 책은 다음과 

같은 경고가 필요하다. “이 책은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다.”

_임상심리학자·《무엇이 여자를 분노하게 만드는가》 저자, 해리엇 러너

“우리는 대부분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보다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

릴 때 더 외롭다. 신은 혼자다. 하지만 악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. 

악마는 여럿이 어울리며 무리를 이룬다.” ─헨리 데이비드 소로

“나는 고립에 적합한 인간이오.” ─폴 세잔

“상처 입은 사슴이 가장 높이 뛴다.” ─에밀리 디킨슨

“나는 너무 괜찮은 독신자라서 나를 망칠 순 없어요. 자만 같겠지

만 자기를 방어할 땐 자만도 필요하겠죠.” ─헨리 제임스

“사람들이 왜 결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” ─유도라 웰티

“저 멀리 보이는 지평선, 검은 폭풍우, 그리고 심오한 감정. 혼자여

야 진정한 무한함을 목격할 수 있지. 여럿이면 그 모든 것이 보잘

것없고 정신이 산만해진다.” ─라빈드라나드 타고르

“나는 어떤 인종에도, 어떤 시간에도 속하지 않는다. 나는 진주목

걸이를 한 영원히 존재하는 여성이다.” ─조라 닐 허스턴

“핸즈베리와 나는 남자나 옷, 그 밖에 하찮은 것들에 대해 절대 

이야기하지 않았다. 늘 마르크스와 레닌, 혁명에 관해 이야기했

다. 그것은 진정한 여자들의 대화였다.” ─니나 시몬

“아름다움을 찾는 사람은 그것을 발견할 것입니다.” ─빌 커닝햄

펜톤 존슨

(저자 프로필 입고 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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